
                          � http://kj.ekfem.or.kr
!"#!$%#"&' ( )* +,#(780-935) 31 3 054)748-5008 054)746-5006▪ ▪ 

논   평
일시 화 담당 사무국장: 2024.1.30.( ) 11:00      : 010-4660-1409( )

관변단체�뒤에�숨지�말고�사업�취소하라.

경주시의 잘못된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추진이 금도를 넘고 있다.

여론 조작을 위한 구글 설문의 참여가 저조해 보이자 통장들을 동원하여 가가호호 찬성 
설문을 조직하더니 급기야 오늘 관변단체까지 나서서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연출했다.

먼저 우리 시민의 부족한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을 함양해야 한다는 경주시 시의회 일, , , 
부 관변단체의 입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애국. 
심과 태극기 사랑하는 마음은 더없이 훌륭하다.

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외침을 받았을 때 백성들은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켜왔다 하물. 
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높다고 하겠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여론이 싸
늘한 것은 정책 수단이 매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. 

굳이 비유하자면 모의고사 전국 수석 하는 학생에게 값비싼 족집게 과외를 권하면 그 학
생과 학부모가 좋아하겠는가 경주 시민의 애국심과 태극기 사랑은 이미 충분하다? .

경주시는 여론 조작 및 관변단체 뒤에 숨어서 계속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
짚은 황성공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 사업을 하루빨리 취소해야 한다 끝.  . 


